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금호타이어, 파업 위기감 “고조”
구조조정안 노사협상 결렬 … 공장규모 줄이고 인력 감축 방침

금호타이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6월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5월11일부터 2009년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6차 협상에서 회사의

인력감축안을 포함한 협상안에 노조가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

다.

금호타이어는 임금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 성과금 지급 불가, 학자금․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 2010년까지

중단, 정원 재설정 및 여력인원 전환배치, 품질혁신운동,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인력 구조조

정 등 모두 7개 안을 제시했다.

금호타이어는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와 곡성공장 규모를 70%로 줄이고 남는 인력 706명을 구

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조는 6월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6월10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

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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